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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가프로필

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이야기를 짓는
동화책 작가입니다.
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고향 부안에서
나고 자라, 그 따뜻한 정서를 바탕으로
아이들의 꿈을 그립니다. 저는 무엇보
다 높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가을을
가장 사랑합니다. 바쁜 일상 속에서도
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내어 향긋한
차 한 잔을 즐기는 여유를 소중히 여기
며, 그 평온함 속에서 얻은 영감으로 다
정한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. 제 글이
누군가에게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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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

" 안녕!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,
함께 떠나볼까요?"

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'AI 시대'의 상상력을 더한 특

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.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

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.

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,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

새롭게 엮었습니다.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

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.

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

다. 정성껏 빚어낸 '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'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?





제1장: 뚝딱 마을의 수리공, 망치 

깊은 숲속 뚝딱 마을에는 '작은 망
치'가 살았어요. 키는 작지만 무엇이든
뚝딱 고쳐내는 소탈한 도깨비죠. 망치
는 오늘도 고장 난 나무 장난감을 고치
며 하루를 시작했어요.





제2장: 숲속에서 만난 요술봉

 어느 날, 망치는 숲에서 빛나는 막대기
를 발견했어요. 그것은 단순한 막대기
가 아니라, 미래에서 온 인공지능 요술
봉 '알록이'였어요. 망치는 호기심 가
득한 눈으로 알록이를 살며시 만져보았
답니다.





제3장: 심술쟁이 짱구의 등장 

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도깨비가 있
었어요. 바로 흑부리가 달린 심술쟁이
'짱구'였죠. 짱구는 욕심이 많아 망치
가 가진 알록이를 빼앗을 궁리를 시작
했어요.





제4장: 알록이의 능력

망치가 "알록아, 내 방을 깨끗하게 정
리해줘!"라고 말하자, 알록이는 눈부신
빛을 내며 방을 순식간에 정리했어요.
알록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척척
해내는 똑똑한 친구였어요.





제5장: 알록이를 가져간 짱구

 망치가 잠든 사이, 짱구는 몰래 집으로
들어와 알록이를 훔쳐 달아났어요. 짱
구는 알록이를 흔들며 소리쳤죠. "알록
아!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내 집 앞에
쌓아놓아라!"





제6장: 멈추지 않는 보물 폭포 

알록이는 짱구의 명령대로 금은보화를

쏟아내기 시작했어요. 하지만 보물은

너무 많아져서 짱구의 집을 덮치고 말

았어요. 짱구는 보물 더미에 깔려 꼼짝

도 할 수 없게 되었죠.





제7장: 도움을 요청하는 짱구

 "살려줘! 망치야, 도와줘!" 짱구의
울음소리를 듣고 망치가 달려왔어요.
망치는 알록이가 잘못된 명령으로 폭
주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답
니다.





제8장: 마음 착한 비단의 조언

 그때, 선녀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'비
단'이가 나타났어요. "망치야, 알록이
는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, 모두
를 위해 쓰여야 해!" 비단의 말에 망치
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





제9장: 위기 탈출과 새로운 규칙
 
망치는 알록이에게 명령했어요. "알록
아, 보물은 원래 있던 숲으로 돌려보내
고, 짱구가 다시는 욕심부리지 않도록
정직하게 도와줘!" 알록이는 순식간에
보물을 치우고 짱구를 구해주었어요.





제10장: 행복한 마을의 시작

짱구는 자신의 잘못을 빌었고, 망치와
비단이는 짱구를 용서했어요. 이제 알
록이는 망치뿐만 아니라, 욕심을 버린
짱구와 착한 비단이를 도와 마을 사람
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이게 되었
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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